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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우울감과 학업성적 사이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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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yunju Park1*

1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Campus, Department of Nursing

요  약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학업성적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 사이에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단면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며, 우울감 경험은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로, 학업성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성적으로 측정하였다. 1,048명의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 사이에 

spearman correlation은 남학생 -0.31, 여학생 -0.37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 자아존중감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성적이 높은 그룹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는 남학생 0.34, 여학생 0.36으로 성적이 낮은 그룹보다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은 향후 우울증 선별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Sever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mental health problems have been 
conducted in adolescents but no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fore,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048, 5th to 6th elementary students in Seoul, Korea. The Spearman correlations between school achievement and
depression were -0.31 for boys and -0.37 for girls (p <0.001 for both). After controlling for grader, the family 
economic status and self-esteem, higher achiever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low risk for depression in boys and
girl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ower school achievement is associated with a depressive mood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refore, students with lower academic performance are a risk group fo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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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생동안 정신건강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

는 기간이 악성 신생물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질

병보다도 훨씬 긴 기간으로 나타나[1], 정신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우울은 주요 정신건강문제 중의 하나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와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우리나

라 12-14세 아동 전체의 약 8.0%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

고 보고하였고, 특히 동일 연령대의 여학생은 1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2], 청소년기로 접

어들면 우울감 경험율이 더욱 증가하여, 2007년에 실시

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

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41.3%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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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조기에 우울

증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울

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

육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러 

논문들에서 언급되어졌다[4,5].

이들의 자살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뉴스를 통해 학업

성적 비관으로 인한 우울을 원인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학업성

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적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

을 살펴본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성적과 우울 사

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즉, 히스패닉계 중학교 3학년

의 경우, 성적과 우울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6], 교사가 응답한 10-11세 여학생들의 성적과 우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그러나 

성적과 우울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역시 교사가 응답한 11-19세 학생들의 

성적과 우울 수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

는 않았으며[8], 또 다른 연구에서도 8-9세 남학생과 여

학생에서 모두 성적과 우울은 음의관계이나 유의하지 않

았다[7]. 또한 6학년에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성적과 우울은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9]. 따라서 성적과 우울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물지만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논문 1건

에서 대구지역 중학교 1학년 245명을 대상으로 성적과 

우울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여학생에서만 성적

과 CDI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된 우울 

점수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0]. 또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소외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울로 이어진다고 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11]. 

따라서 국내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만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업성적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

는데, 연구자들은 우울과 학업성적은 상호관련성이 있음

을 지적하였다[8]. 이는 학업성적이 기대에 못미치게 되

면 이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울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학업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목표중심이

론(goal-oriented model)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목표중

심이론은 목표(학업성취)를 추구함에 있어서 실패 혹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우울에 대한 위험

성을 높인다는 것이다[12].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목표중

심이론을 이용하여 학업성취와 우울관계를 살펴보았으

며[13,14], 학업성적이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

업성적과 우울사이의 관련성이 여학생에서만 유의하다

고 보고한 단면연구[7,10]와 종단연구결과[15]를 바탕으

로 남·여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여 초등학생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 초등학생에서 CDI로 측정된 우울감의 경

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학년, 가족의 경제수준) 및 자아

존중감을 고려하였을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남·여 

초등학생 별로 분석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업성적이 남·여 초등학생의 우울감 경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여 초등학생의 우울감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초등학

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서울시 11개 교육구청별로 각각 

1개의 학교를 편의 추출하였다.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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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

며, 총 11개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 각각 2개반 씩을 편

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IRB 

심의번호: 2012-001)를 거쳐 실시하였다. 2012년 11월 중

에 설문지를 조사대상 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연

구자가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으며, 

보건교사는 당해 학교의 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은 보건교사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설문조사는 맞고 틀리는 시험이 아니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할 것을 알려주고,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2년 11월에 발송하여 조사하였으며, 

1,320부를 발송하여 1,216부가 수거되었고(약 92.1%의 회

수율), 이 중 자료가 부실한 16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048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지는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우울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을 

포함하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연령은 출생 

연도와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를 이용하여 만 나

이를 산출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리 집의 경제상태로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s Self-Esteem Scale[1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

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

여, 총합(4-40점)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값은 본 연구에

서 남학생 .76, 여학생 .78로 조사되었다.

우울감은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17]. 소아우울척

도는 성인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를[18] 8-13세 연령의 아동에 맞도록 변형시킨 27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신의 기분상태를 기술하는 각 

문항에서 3개의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도구이

다. 첫 번째 문장은 0점, 두 번째 문장은 1점, 세 번째 문

장은 2점으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며, 0-13점은 정

상, 14-16점은 가벼운 우울, 17-19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 

20점 이상은 심각한 우울을 나타낸다. 본 도구는 한국아

동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되었으며, 표준화 당시 Cronbach 

alpha 값은 .88로 보고되었고[19],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91, 여학생 .92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학업성적으로 

‘상’, ‘중’, ‘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우울감, 학업성적의 수준 파악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학업성적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은 우울감과, 학업수준 사이에 

spearman correlation을 살펴보았으며, 다변량 분석을 위

해서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I은 학업성적 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Model II는 일반적 

특성(학년, 가족의 경제수준)을 추가하였고, Model III는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연

령과 학년사이에 상관계수가 .85로 조사되어 다중공선성

이 의심되므로, 모델에는 학년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Model fit statistics 중 하나인 -2LogL 

값으로 살펴보았다. -2Log L 값은 작을 수록 적합한 모

델로 판단한다[20].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변량 분석 모

델은 모두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

고,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조사되어 다중공선성이 없

는 적절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535명(51.0%), 여학생은 513

명(49.0%)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남학생은 5학년 

267명(49.9%), 6학년 268명(50.1%), 가정경제수준 상 146

명(27.3%), 중 341명(63.7%), 하 48명(9.0%)로 조사되었

고, 여학생은 5학년 259명(50.5%), 6학년 254명(49.5%), 

가정경제수준 상 118명(23.0%), 중 366명(71.4%), 하 29

명(5.7%)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의 경우 남학생은 11.84세(SD: 0.58), 여학생

은 11.82세(SD: 0.58)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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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Boys Girls Total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rade
5th 267 (49.9) 259 (50.5) 526 (50.2)

6th 268 (50.1) 254 (49.5) 522 (49.8)

Family Economic Status

High 146 (27.3) 118 (23.0) 264 (25.2)

Middle 341 (63.7) 366 (71.4) 707 (67.5)

Low 48 (9.0) 29 (5.7) 77 (7.3)

Age (years) 11.84±0.58 11.82±0.58 11.83±0.58

Self-esteem 30.83±5.28 30.07±5.32 30.46±5.31

Boys=535; Girls=513; Total=1,04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Boys and Girls   

Variable Classification
Boys Girls

n (%) or M±SD n (%) or M±SD

School Achievement

Low 77 (13.3) 82 (16.0)

Middle 138 (25.8) 171 (33.3)

High 326 (60.9) 260 (50.7)

Depression

Normal 437 (81.7) 351 (68.4)

Mild 27 (5.0) 49 (9.6)

Moderate 23 (4.3) 40 (7.8)

Severe 48 (9.0) 73 (14.2)

8.14±7.40 10.18±8.41

Spearman 

Correlation
p

Spearman 

Correlation
p

School Achievement and Depression -0.31 <.001 -0.37 <.001

[Table 2] School Achievement and Depression in Boys and Girls    

평균은 남학생 30.83(SD: 5.28), 여학생 30.07(SD: 5.32)로 

조사되었다.   

3.2 학업성적과 우울

학업성적은 남학생의 경우 상 326명(60.9%), 중 138명

(25.8%), 하 77명(13.3%)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은 상 

260명(50.7%), 중 171명(33.3%), 하 82명(16.0%)으로 나

타났다[Table 2]. 우울감 점수는 남학생 평균 8.14점(SD: 

7.40), 여학생 평균 10.18점(SD: 8.41)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cut-point에 따라 분류하면, 남학생 중 경한 우울 27

명(5.0%), 중간정도 우울 23명(4.3%), 심각한 우울 48명

(9.0%)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 중 경한 우울 49명

(9.6%), 중간정도 우울 40명(7.8%), 심각한 우울 73명

(14.2%)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학업성적과 우울감 점수의 관

련성을 spearman correlation으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

서 -0.31(p<.001), 여학생에서 -0.37(p<.001)로 나타나 성

적이 높은 그룹에서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각각 3개의 모델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Model I에서는 학업성적과 우울감의 경험과의 관계만을 

포함하였고, Model II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였는

데,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r=0.85, p<.001),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학년과 가족의 

경제수준만을 포함하였다. Model III에서는 Model II에 

포함된 변수 외에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보정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우울감 경험유무는 정상과 우울경험이 있

는 경우(경한 우울, 중간정도 우울, 심각한 우울 모두 포

함)로 구분하였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Model I에서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보다 “중”과 “상”에서 우울감 경험이 각각 0.23배

(p<.001), 0.15배(p<.001)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경우 우

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일

반적 특성을 보정한 Model 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27과 0.21로 

Model 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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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Model I 

(-2Log L=468.54)

Model II 

(-2Log L=444.77)

Model III 

(-2Log L=332.44)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School 

Achievement

Low 1 1 1

Middle 0.23 0.12-0.44 <.001 0.27 0.14-0.53 <.001 0.37 0.17-0.79 .010

High 0.15 0.09-0.27 <.001 0.21 0.11-0.38 <.001 0.34 0.17-0.68 .002

Grade
  5th 1 1

6th 1.08 0.67-1.742 .763 1.03 0.60-1.79 .909

Family Economic 

Status

Low 1 1

Middle 0.25 0.13-0.48 <.001 0.37 0.16-0.83 .017

High 0.13 0.06-0.31 <.001 0.20 0.07-0.54 .002

Self-esteem 0.73 0.68-0.79 <.001

[Table 3] Effect of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in Boys

Variable Classification
Model I 

(-2Log L=577.61)

Model II 

(-2Log L=546.51)

Model III 

(-2Log L=440.58)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School 

Achievement

Low 1 1 1

Middle 0.24 0.14-0.42 <.001 0.26 0.14-0.46 <.001 0.33 0.17-0.64 .001

High 0.12 0.07-0.21 <.001 0.15 0.09-0.27 <.001 0.36 0.19-0.70 .002

Grade
  5th 1 1

6th 1.39 0.92-2.10 .122 1.30 0.82-2.08 .270

Family 

Economic 

Status

Low 1 1

Middle 0.17 0.07-0.45 <.001 0.29 0.10-0.86 .026

High 0.07 0.03-0.22 <.001 0.15 0.04-0.50 .002

Self-esteem 0.77 0.72-0.82 <.001

[Table 4] Effect of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in Girls

all<.001),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08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763).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25, 0.13으로 나타나(p for all<.001) 경제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odel I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37(p=.010)과 0.34(p=.002)로 Model II

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03으로 조사되었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p=.909).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

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37(p=.017), 

0.20(p=.002)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

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울감 경험에 대한 교차비가 0.73(p<.001)으로 나

타나, 자아존중감 점수가 1점씩 증가할때마다 우울감 경

험의 위험이 0.73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

의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통계값인 -2Log L이 

Model I에서는 468.54, Model II에서는 444.77, Model III

에서는 332.44로 나타나 Model III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Model I에서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보다 “중”과 “상”에서 우울감 경험이 각각 0.24배

(p<.001), 0.12배(p<.001)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경우 우

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일

반적 특성을 보정한 Model 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26과 0.15로 

Model 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for 

all<.001),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39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122).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17(p=<.001), 0.07(p<.001)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odel I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33(p=.001)과 0.36(p=.002)으로 Model 

I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에 비

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30으로 조사되었

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p=.270).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29(p=.026), 

0.15(p=.002)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

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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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울감 경험에 대한 교차비가 0.77(p<.001)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점수가 1점씩 증가할때마다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0.77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의 모

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통계값인 -2Log L이 Model I에

서는 577.61, Model II에서는 546.51, Model III에서는 

440.58로 나타나 Model III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감의 경

험수준을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고려

한 상태에서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우울증 경험의 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경한 우울 5.0%, 중간정도 우울 4.3%, 심각한 우울 9.0%, 

여학생의 경우 경한 우울 9.6%, 중간정도 우울 7.8%, 심

각한 우울 14.2%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CDI 평균 점수

는 8.14, 여학생은 10.18로 조사되었다. 이는 호주의 5·6학

년 CDI 평균 7.79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21], 우

리나라의 다른 지역(대구)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 

평균 CDI 9.5, 여학생 평균 9.0과 비교해보아도[22] 본 연

구에 포함된 여학생들의 우울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CDI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

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분율이 

12-14세 아동의 8.0%라고 보고한 수치와 비교할 때[2], 

본 연구에서 심각한 우울 경험율이 남학생 9.0%, 여학생 

14.2%이므로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우울감 감소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과의 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spearman correlation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

과에서도 성적이 높은 그룹에서 우울증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낮은 초등학

생의 경우 우울증 경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히스패닉계 중학

생[6]과 핀란드 중학생[23], 우리나라 여자 중학생[10] 및 

남녀 고등학생[11], 남녀 중·고등학생[24]에서 성적과 우

울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이는 목표중심이론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우울

발생 기전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초등

학생이 학업성취라는 목표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어, 이

에 대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즉, 자신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낮다고 생각하게되면 우울감 경

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되었던 성별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몇몇 기존 연구에서는 여학생에서만 학업

성적과 우울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으나

[7,10,15,], 본 연구에서는 남·여 초등학생 모두 학업성적

이 높다고 보고한 그룹에서 우울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

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적에 민감하여 성적이 낮다

고 생각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성적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23]. 특히, 

낮은 학업성적이 지속된다면 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

로 진입하는 동안 우울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은 우울증을 겪을 

잠재적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함

에 있어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학업에 방해가 되

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

통제변수 중 우울감 경험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것

은 가족의 경제상태와 자아존중감이었는데, 가족의 경제

상태가 높은 그룹에서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24,2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

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역시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5,26].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이므로 학업성적과 우울

경험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다. 앞서 선행 연

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8], 학업성적이 낮아 이에 대한 

실망이나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울이 지속되면 자기비하(self-criticism)

를 하게되며 이로인해 학업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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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선행연구도 있으므로[27]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두 

변수 사이에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해볼 필요 있

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학업성적을 객관적인 점수가 

아닌 자가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지역차 등에 대해서 정

확히 알 수 없으므로,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서 

학업성적과 우울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녀 초등학생 

모두에서 학업성적이 낮은 그룹의 우울경험 위험이 높았

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이 이들

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

업성취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하여 이들의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보건 관련 전문

가들은 우울증 선별 시에 학업성적이 낮은 초등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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